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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체휴일 부여금지 노사합의(1999. 3.27) 에 따른 인사시스템상 대체휴일란을 삭제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회사는 인사시스템 휴일근무신청시 대체휴일란을 삭제하는 시스템 변경작업을 3월31일자로 마무리 했다.
노동조합은 상호신뢰의 노사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회사측에 심심한 사의를 전하며, 노사간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발전적이며 상호신뢰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기를 다시한번 강조한다.

 
1심(지방법원)에서 승소하고 2심(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며 2년 5개월을 끌어왔던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의 대법원 최종 선고기일이 대법원 1호법정에서 4월16일 10:00시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의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라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가 결정된다. 관심있는 조합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 대법원 선고
■ 사건번호 : 대법원 2003다40644호
■ 일시 : 2004. 4. 16. 10:00
■ 장소 : 대법원 1호법정
 (문의 : 031-727-4825 법규국장)

2004년 17대 총선에게 민주노동당이 국민에게 내 거는 구호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한반도에 평화를, 민족에게 통일을',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아픈 이에게 무상의료를, 어머니에게 육아휴직을', '비정규직에게 동일임금을',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등의 변형된 내용으로 전국의 민주노동당 후보들에 의해 국민들의 머리 속에 깊이 아로새겨지게 된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부유세'의 맥을 잇는 동시에 당의 철학과 정책, 노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부자와 서민을 대비시키고 복지와 세금을 연결시켜 민주노동당의 철학을 정확히 알리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구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 홍보구호'는 '야당교체 민주노동당'으로 정했다. '보수 수구세력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진보야당인 민주노동당이 대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이 구호는 '제1야당 민주노동당', '진보야당 민주노동당', '제대로 된 야당 민주노동당' 등의 구호와 함께 사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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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시스템상 대체휴일란 삭제


시스템 변경작업 3월 31일자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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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민노당 선대본 회의 … 총선 캐치프레이즈 확정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 대법원 선고기일 확정








